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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Maintain) 
주가(3/4) 232,500원 

목표주가 320,000원 

 

 

2016. 3. 7 

저성장을 모른다 

개성공단 폐쇄 등 예기치 못한 정치적 이슈에 휘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펀더멘털과 강해진 체력을 

믿는다. 내수 시장에서는 Premium급 제품을  

앞세워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사업은  

수동적 면세점이 아닌 능동적 현지 매출 위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렌탈 사업은 매년 제품 

군이 추가되고 있고,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공략에 나섰다.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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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192400) 

 

Stock Data 

KOSPI (3/4)  1,955.63pt 

시가총액(억원)   22,793억원 

52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309,000원 181,000원 

최고/최저가 대비 등락율 -24.8% 28.5% 

수익률 절대 상대 

1M 0.0% -2.0% 

6M -9.0% -12.2% 

1Y 18.6% 21.2% 

   

Company Data 

발행주식수(천주)  9,803천주 

일평균 거래량(3M)  18천주 

외국인 지분율  10.0% 

배당수익률(16.E)  0.8% 

BPS(16.E)  62,225원 

주요 주주 구본학 등 75.0% 

매출구성(16E) 가전 76% 

 렌탈 24% 

   

Pric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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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와 쿠첸 전기밥솥 내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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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3월 4일 현재 ‘쿠쿠전자(192400)’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
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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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내수 지배력 강화, 중국 공략 채널 확대, 렌탈 포트폴리오 다변화 

쿠쿠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32만원을 유지한다.   

투자포인트는 첫째, Premium 전기밥솥 판매 호조와 더불어 내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 둘째, 

중국 사업 전략이 면세점 위주에서 현지 판매 위주로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온라인과 홈쇼핑 성과가 두

드러지고 있으며, 셋째, 렌탈 사업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말레이시아를 시작

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섬에 따라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수한 재무구조와 현금창출

력은 잠재적인 성장 동력 확보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반영될 것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4%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15%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 환경 속에서 차별

적인 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3분기까지 전기밥솥 내수 매출이 16% 증가하며 성숙한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Premium 모델 판매 호조로 인해 평균 판가와 내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최초 2기

압에 기반한 제품 경쟁력, 우수한 디자인 역량, 브랜드 인지도 등이 맞물려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

고 있고, 분리형 커버 관련 특허 등 경쟁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특허력을 보유하고 있다. 쿠

쿠전자의 내수 점유율은 69%까지 상승하며 쿠첸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중국향 직간접 매출은 29% 증가한 776억원으로 전망된다. 면세점보다 수출 및 현지 매출이 더

욱 큰 폭으로 증가하며 중국 사업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중국 온라인에서 외산 브랜드 중 1위로 도약

하는 한편, 새로운 채널로서 홈쇼핑 성과가 기대 이상인 점이 고무적이다. 중국 수출 증가율이 꺾이지 

않고 있다. 수출처가 중국 이외에 동남아 등지로 다변화되며 실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렌탈 사업의 매력인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 수익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제2의 코웨이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수기는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위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는 최근 2년 사이에만 전기레인지,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을 추가했고, 최근 공기청정기 판매가 호조

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코웨이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진출했으며, 시행착오를 줄여 사업화 속도

가 빠르다. 렌탈 사업 글로벌화의 첫 단추이며,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투자지표, IFRS 연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매출액(억원) 5,088 5,667 6,675 7,441 8,129 

  증감율(%YoY) 51.3 11.4 17.8 11.5 9.3 

영업이익(억원) 685 786 978 1,129 1,256 

  증감율(%YoY) 47.4 14.8 24.5 15.5 11.2 

EBITDA(억원) 921 1,070 1,212 1,339 1,464 

세전이익(억원) 740 1,180 1,035 1,283 1,423 

지분법적용 순이익(억원) 574 907 792 1,001 1,110 

EPS(원) 5,859 9,255 8,080 10,213 11,322 

 증감율(%YoY) -14.5 58.0 -12.7 26.4 10.9 

PER(배) na 19.2 28.8 22.8 20.5 

PBR(배) na 4.0 4.5 3.7 3.2 

EV/EBITDA(배) na 14.7 17.4 15.7 14.4 

영업이익률(%) 13.5 13.9 14.7 15.2 15.4 

ROE(%) 17.0 22.7 16.6 17.7 16.5 

순부채비율(%) -42.2 -38.1 -34.1 -42.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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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수 시장 지배력 강화  
 

 ASP와 점유율 상승세  

내수 매출 기대 이상 증가 

성숙기이며 과점적 구조가 정착된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서 동사 매출이 의미있게 증가하고 있다.  

3분기까지 전기밥솥 내수 매출은 3,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여기에는 면세점 매

출이 포함돼 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같은 기간 면세점 매출은 14% 감소한 167억원에 그쳤다. 면

세점 매출을 제외한 순수 내수 매출 증가율은 16%로 더욱 확대된다.  

 

이 같은 배경은 Premium 모델 및 신모델 판매 호조로 인해 1) 평균 판가와 2) 내수 점유율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최초 2기압에 기반한 제품 경쟁력, 우수한 디자인 역량, 브랜드 인지도 등이 맞물려 시장 지배력

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분리형 커버 관련 특허 등 경쟁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특허력을 보

유하고 있다.  

 

전기밥솥 사업의 특징 재확인 

아울러 전기밥솥 사업의 특징을 재확인하게 되는데,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소비재이자 혼

수 가전 성격이 크다 보니 가격 저항이 약한 편이고, 중국산으로 대표되는 저가 브랜드의 입지가 취약

하며, 매년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추가되면서 ASP가 상승하는 공급자 주도의 시장 특성도 가진다.  

 

전기밥솥 주력 모델 

현재 동사 전기밥솥의 주력 모델은 2.0기압 기반 Premium IH압력밥솥인 풀스테인리스 3.0 Eco 

Vacuum과 Eco Classico, 한 단계 아래인 열판압력밥솥 CRP-P1010FD 등이다. 이들 주력 모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1월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인 7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쿠전자 전기밥솥 주력 모델 

IH 압력밥솥 

(풀스테인리스 3.0 Eco Vacuum), 

IH 압력밥솥 

(풀스테인리스 3.0 Eco Classico), 

열판 압력밥솥 

(CRP-P1010FD) 

  
 

자료: 쿠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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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압 제품 선도 출시 

동사는 국내외 경쟁사들보다 앞서 2기압을 적용한 전기밥솥을 출시했다.  

기압이 높을수록 한국인이 선호하는 찰진 밥맛을 구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압력 제어 기술 및 

알고리즘, 안전 장치에 대한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IH압력밥솥의 원조인 일본 업체들도 0.5기압 

기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력 모델 차별화 포인트 

풀스테인리스 3.0 Eco Vacuum은 ‘진공보온’ 기능을 통해 밥맛과 함께 에너지절감 효과를 높였다. 내

솥을 ‘스테인리스-진공층-스테인리스’의 3단계로 구성해 보온병과 같은 진공단열 특성을 구현했다.  

풀스테인리스 3.0 Eco Classico는 세련된 가죽문양의 디자인, 조그다이얼 방식의 ‘클라시코 스마트휠’ 
UI,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등의 차별성을 내세운다.  

열판압력밥솥인 CRP-P1010FD는 풀스테인리스 분리형커버 등 동급 최고 사양을 갖췄으며, 디자인 경

쟁력이 돋보인다.  

Eco Vacuum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월 1만대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Eco Classico는 지난해 

말 출시 한 달 만에 3,000대가 판매됐다. 이 두 모델의 판가는 60~70만원에 이른다.  

 

ASP 상승 요인 

최신 모델의 기능을 보면, 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와 밥솥 간에 데이터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쿠킹 기능, 빛을 감지하여 보온 모드를 조절하는 에너지아이 센서, 웰빙 Trend에 맞춘 빵

발효 기능, 광터치 내비게이션, 자동살균 스팀세척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스테인리스 소재를 기반으로 청결과 위생 측면이 중시되고, 메탈릭 디자인, 다이렉트 터치, 음성안내 

등 디자인과 UI도 차별화 요인이 되고 있다. 여타 IT Set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점진적 진화를 통한 ASP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3분기 기준 IH압력밥솥의 내수 

ASP는 전년 대비 3% 상승했고, 열판압력밥솥의 내수 ASP는 11% 상승했다.  

 

전기밥솥 내수 AS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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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쿠쿠전자 

 

쿠첸과 점유율 격차 확대 

국내 1위인 쿠쿠전자와 2위인 쿠첸 간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쿠쿠전자와 쿠첸의 전기밥솥 내수 매출의 합계를 100%로 하여 점유율을 산출했을 때, 쿠쿠전자의 점

유율은 최근 3분기에 69%까지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 3%p 상승한 것인데, 양 사간 과점 구도가 정

착된 환경에서 결코 작지 않은 점유율 변동이다. 방향성을 본다면 추세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Premium 제품군의 경쟁력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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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파급력은 지켜봐야 

대유위니아가 지난해 말 ‘딤채쿡’ 단일 모델을 출시하며 오랜 양강 구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후발주자임에도 판가가 84만원으로 국내 최고가이고, 이질적 디자인을 택한 점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

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특허 대응력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국내 전기밥솥은 삼성전

자와 LG전자마저 철수했던 시장이다.  

 

쿠쿠전자와 쿠첸 전기밥솥 내수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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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키움증권 

주: 점유율은 쿠쿠전자와 쿠첸 매출을 100%로 환산  



 

 

7 

 

 

II. 중국 공략 채널 확대  
 

 면세점 중심에서 현지 판매 중심으로 전환  

중국 사업의 질 향상 

중국 사업 전략이 보다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요우커 대상 면세점(Inbound) 중심에서 현지 판매(Outbound)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현지 온라인에 

이어 홈쇼핑 채널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는 중국 사업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면세점 사

업은 쇼핑 의지가 강한 요우커를 대상으로 하는 손쉬운 영업이지만, 입국자 수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

한다.  

현지 사업은 생산 거점 확보, 유통망 확대, 브랜드 인지도 등 오랜 현지화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쿠첸 등 2nd Tier 업체들과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면세점과 잠재적 시장 규모를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

하다.  

 

현지 매출 증가 두드러져 

3분기까지 중국 현지 매출은 25% 증가한 255억원이었고, 면세점 매출은 14% 감소한 167억원이었다.  

면세점 매출은 메르스 영향에서 벗어나 당분간 20%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국내 시내 면세점 수

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 환경이지만, 공항 인프라 제약 등으로 인해 향후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면세점 내 쿠쿠전자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중국 매출과 면세점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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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쿠쿠전자, 키움증권 

 

온라인에서 외산 브랜드 중 1위로 도약 

중국 현지 매출은 동북3성과 대도시 중심의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온라인과 

홈쇼핑 매출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하고 있어 조만간 매출 비중이 역전될 듯 하다.  

온라인에서는 외산 브랜드 중 1위로 도약하고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Tmall에서 2월 말 현

재 전기밥솥 인기 모델 상위 100개 중 쿠쿠전자 제품이 7개다. Midea와 SUPOR가 각각 26개, 18개 

모델로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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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쿠쿠전자와 중국 업체들은 경쟁 Segment가 다르다. Tmall에서 1,000위안 이상 Premium급만 

비교하면, 인기 모델 상위 30개 중 쿠쿠전자 제품이 14개를 차지해 압도적이다. Midea나 SUPOR의 

인기 모델 판가가 300~400위안인 것과 비교해 쿠쿠전자는 고급 열판압력밥솥과 IH압력밥솥 위주이기 

때문에 판가가 대부분 1,000위안 이상이다. 1,000위안 이상에서는 Panasonic, Zojirushi, Tiger 등 

주로 일본 업체들과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  

동사는 Tmall 이외에 수닝몰과 직구사이트 등으로 입점 사이트를 넓혀가고 있다. 

  

Tmall 1,000위안 이상 전기밥솥 인기 모델 순위(2월 말) 

 
자료: T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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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성과 주목  

홈쇼핑 성과 고무적 

중국 내 홈쇼핑 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홈쇼핑은 영업망의 열세를 딛고 단기간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유용한 채널이고, 동사는 국내 초기 정수

기 렌탈 사업에서 성공 경험이 있다.   

지난해 ‘북경유고우’ 채널을 통해 현지 홈쇼핑 영업을 시작했으며,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보급형 열판압력밥솥 한 모델인데, 판매량이 1분기 말 월 2천대에서 연말에는 월 1만대 수준으로 늘어

났다. 보급형 모델 월 1만대라면 연간 150억원 가량의 신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돼 동사는 ‘동방CJ’ 등으로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홈쇼핑용 제품 Line-up도 IH압

력밥솥 등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북경유고우 홈쇼핑 사이트: 쿠쿠 밥솥 소개 화면 

 
자료: 북경유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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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호조 

중국 사업 호조는 중국 수출 호조로 반영되고 있다. 

홈쇼핑도 ‘Made in Korea’를 강조하기 위해 수출로 대응하고 있다. 동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밥

솥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56% 증가한 2,680만달러였다. 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3년

부터로 올해가 4년째 되는 Trend이며, 지난해 증가율이 2014년 증가율 44%를 상회했다는 것이 고무

적이다.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 초기임을 의미하며, 당분간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임을 암

시한다. 올해 들어 1월 수출은 89% 급증했다. 

Baidu의 검색 회수에 기반한 Index를 보더라도 福库(쿠쿠의 중국명)는 2012년에 급등한 이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기밥솥 중국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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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전기밥솥 중국 수출 추이(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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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쿠쿠 Baidu 검색 Index 추이 

 
자료: Ba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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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점유율 상승 여력 충분 

중국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과정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 

전기밥솥이 전기보온밥솥을 거쳐 열판압력밥솥, IH압력밥솥으로 진화하는 것은 밥맛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불가역적이다. 쌀문화권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이 그랬다. 중국은 아직 전기보온밥솥 위주의 시장이

며, IH압력밥솥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기다.   

동사는 고급 열판압력밥솥과 IH압력밥솥에 집중하면서 중국 내 Premium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다. 중

국 업체들이 IH압력밥솥에 자체 대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중국 수입액 중 한국산 점유율 39% 

지난해 중국 내 국가별 전기밥솥 수입액은 한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39%, 44%를 점유했다. 일본산 수

입액은 201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한국산과 유사하게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산은 Panasonic, Zojirushi, Tiger, Sanyo, Toshiba 등으로 구성된 데 비해, 한국산은 쿠쿠전자

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쿠쿠전자가 중국 내 최대 외산 브랜드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전기밥솥 국가별 수입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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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올해 중국향 매출 29% 증가 전망 

올해 중국향 직간접 매출은 29% 증가한 776억원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매출이 20% 증가한 286억원, 

수출 및 현지 매출이 35% 증가한 490억원을 실현할 것이다. 가전 사업부 내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4%로 늘어날 것이다.  

동사는 중국 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기밥솥 이외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전략

이다. 밥-물-공기로 연계되는 생명 마케팅을 중국에서도 전개할 계획이다. 

  

TV, 스마트폰 등 시장 규모가 큰 IT Set는 중국 내 과잉 경쟁 상태이고, 현지 업체들의 지배력이 막강

하지만, 틈새 시장 성격의 소형가전은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약하고, 외산 브랜드가 승산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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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중국향 직간접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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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쿠쿠전자, 키움증권 

 

수출처 다변화 

수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무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기밥솥 수출액은 2014년에 18%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8% 증가세로 전

환했다. 2014년 감소 원인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고, 지난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가별 수출 점유율은 중국 49%, 미국 20%, 베트남 8%, 러시아 5%, 홍콩 3%, 호주 2%, 스

페인 2% 순이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호주, 독일 등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동사는 특히 동남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수기 수출을 계기로 전기밥

솥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사례다.  

 

한국 전기밥솥 수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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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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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렌탈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렌탈 사업 매력 입증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 수익성  

렌탈 사업은 주력인 정수기가 2위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가 매년 1개씩 추

가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렌탈 계정수는 2010년 5만건에서 시작해 2013년 47만건, 2014년 74만건, 지난해 85만건으로 증가했

고, 올해는 100만건 도달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에 기반해 매출액은 지난해 25% 증가한 1,499억원으로 추정되고, 올해는 18% 증가한 1,764억원으

로 전망된다.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고 고정비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0% 초반에서 안정

화되고 있다. 렌탈 사업의 매력인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 수익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제2의 코웨

이로 평가받을 만하다.  

 

쿠쿠전자 렌탈 사업 실적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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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쿠쿠전자, 키움증권 

 

쿠쿠전자 렌탈 계정수 추이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0 '11 '12 '13 '14 '15E '16E '17E

(천건)

 

자료: 쿠쿠전자, 키움증권 



 

 

14 

 

쿠
쿠
전
자

 

 
 

정수기 렌탈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정수기 렌탈 사업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필터 차별화, 밥솥과 연

계한 마케팅 등이 성공 비결이다.  

사업 초기에는 월 렌탈료 2만원 미만의 보급형 제품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월 렌탈료 2만원 이상 계약 

비중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면서 ASP가 상승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코웨이의 월 평균 렌탈료는 

26,385원이었다. 

 

렌탈 사업 질적 지표 우수  

렌탈 사업의 질적인 지표도 업계 선두권 수준이다.  

렌탈 계약 종료 시 재계약률은 85% 수준이고, 중도 해약률은 1% 미만이며, 결합 상품 판매 비중은 

7%까지 상승했다. 코웨이의 경우 지난해 재계약률은 78%, 해약률은 1.0%로 밝히고 있다.  

 

매년 신모델 출시  

동사는 매년 1~2개의 정수기 신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인앤아웃 슬림’ 정수기를 출시했고, 

코크(취수부) 자동 살균 기능에 초슬림 디자인을 적용했다. 출시 2개월 만에 2만대가 판매되는 등 동사 

프리미엄 정수기 중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정수기 판매 경로로는 1,600여명의 내추럴매니저가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의 50%를 담당하고, 홈쇼핑

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이마트를 통한 장기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성과가 돋보였다.  

 

정수기 필터 방식 비교 

방식 역삼투압(RO) 중공사막(UF) 나노포지티브(양전하) 

특징 

● 0.0001미크론 크기 이물질 제거 

● 유해물질 99.9% 제거 

● 중금속, 바이러스, 방사성 물질 제거 

● 0.01~0.04미크론 크기 이물질 제거, 

미네탈 함유 

● 정수량 많고(분당 1~3리터) 물낭비 적음 

● 필터 가격 저렴 

● 미네랄 통과시켜주면서 정수능력 

99.9%로 탁월 

● 노로 바이러스 제거  

● 물낭비 적음 

단점 

● 미네랄까지 제거 

● 정수량 적고(분당 0.1~0.2리터) 물낭비 많음 

● 필터 가격 고가 

● 중금속 제거 어려움 

● 필터 정수능력 75% 

● 잦은 필터 교체 

● 필터 가격 고가 

자료: 인터넷, 키움증권 

 

렌탈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렌탈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수기를 시작으로 비데, 제습기에 이어 2014년 전기레인지 시장에 야심 차게 진출했고, 2015년 안마

의자와 공기청정기 Line-up까지 갖췄다. 코웨이와 비교하면 연수기, 매트리스, 음식물처리기가 없는 

대신 전기레인지를 보유하고 있다.  

렌탈 사업의 특성상 동일한 영업 및 서비스 조직을 활용해 복수 제품을 판매할수록 사업 효율성이 향

상되고, 성장 기반이 강화된다. 렌탈 제품은 대부분 OEM 등 외주 생산에 맡기기 때문에 설비투자, 가

동률, 재고 관리 등 자체 생산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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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판매 호조  

최근 공기청정기 판매 호조가 돋보인다. 동사가 우월한 경쟁력을 지닌 주방가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

외의 성과일수 있지만, 렌탈 사업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앤아웃 에어’ 시리즈는 수려한 디자인, 다단계 필터, 에너지 소비효율 등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첫 모델인 CAC-B1210FW는 초미세먼지 감지 센서 및 제거 기능,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을 특징

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10월에 출시된 이후 한달 만에 매출이 164% 늘기도 했다.  

최신 CAC-AH1210FW 모델은 가습 기능이 추가됐고, 8단계 필터로 제균 기능까지 갖췄다.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 기간은 3년이며, ASP가 정수기보다 높아 실적에 긍정적이다.   

  

공기청정기 수출 개시  

11월부터 중국 수출을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데 반해, 공기청정기 보급률

이 전체 가구의 1% 미만에 그쳐 잠재 성장성이 큰 시장이다. 

동사는 공기청정기 수출 지역을 중국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웨이의 경우 지난해 수출의 31%가 공기청정기로서 정수기에 필적할만한 규모다.  

 

렌탈 가전 주력 모델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CP-JS011W), (CP-I501HW), (CAC-AH1210FW), (CAC-B1210FW), (CIHR-A302FB) 

  
  

 

자료: 쿠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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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법인 성장성 기대  

코웨이 성공 전략 벤치마킹  

신설 말레이시아 법인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것도 코웨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며, 렌탈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Fast Follower 전략이 현명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코웨이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시장이다. 코웨이 말레이시아 법인의 렌탈 계정수는 지난해 말 27만건으로 47% 증가했고, 매출

액도 1,000억원에 육박하며 현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라 물 섭취량이 많은데, 노후된 수도관과 석회질 함유 등으로 수질 상태

가 좋지 않아 건강한 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수질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매출 100억원 목표  

쿠쿠전자는 지난해 7월에 말레이시아 법인을 설립했다. 3분기 매출액이 8.5억원이었고, 4분기 매출액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렌탈 계정수는 연말에 1만건에 도달하며 순항하고 있다. 코웨이가 

2006년 설립 후 4년 동안 이룬 성과를 쿠쿠전자는 1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속도로 비교된다. 코웨이

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지난해 월평균 7천 계정이 늘어났고, 쿠쿠전자 말레이시아 법인은 월평균 2천 

계정 이상 늘어나고 있다.  

쿠쿠전자는 나노포지티브 필터 기술 기반의 현지화된 필터 채용,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 매출 100억원, 4분기 조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코웨이 말레이시아 법인 매출 추이  코웨이 말레이시아 법인 렌탈 계정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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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웨이  자료: 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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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적 전망 및 Valuation  
 

 실적 전망  

지난해 어려운 대외 환경 속 선전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내수 부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침체와 신흥국 환율 절하 등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동사 매출액은 18% 신장한 6,675억원,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978억원을 실현한 것으

로 추정된다. 이처럼 양호한 실적은 1) 전기밥솥이 경기 방어적 필수소비재 성격을 지니는 한편, 2) 동

사가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으며, 3) 수출처 다변화와 렌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이 유효했음을 입증한다.  

 

올해 영업이익 1,129억원 전망  

올해 매출액은 11% 증가한 7,441억원,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1,129억원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폐쇄 영향 등을 반영해 매출 성장률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① 전기밥솥 내수 매출액은 Premium급 지배력 확대에 따른 평균 판가 및 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면세점 매출은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다.  

② 수출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이다. 중국은 온라인과 홈쇼핑 채널을 통해 성과를 확대하고, 동

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전기밥솥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③  렌탈 매출은 18% 증가할 전망이다. 늘어난 계정수와 ASP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정수기, 공

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Line-up이 강화된 상태다. 고정비 부담 축소, ASP 상승에 따라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④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 기여가 본격화되며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익 기여는 내년부터일 

것이다. 

 

4분기 이익 성장 확대 예상  

아직 지난 4분기 실적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는데, 4분기는 메르스 영향에서 벗어나 시장 기대치에 부

합하며 재차 성장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1,769억원(QoQ 8%, YoY 16%), 영업이익은 

243억원(QoQ 29%, YoY 20%)으로 기존 추정치를 유지한다.  

동사 주도의 전기밥솥 중국 수출액은 4분기에 29%(YoY) 증가했고, 3분기 증가율(14%)을 상회했다. 전

기밥솥 전체 수출액도 6%(YoY) 증가해 0%에 그친 3분기 증가율을 상회했다. 

 

1분기 전기밥솥 성수기 효과 극대화 예상  

1분기는 전기밥솥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며, 이미 회사측에서 1월 매출이 사상 최대이자 전

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7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월은 춘절 특수가 있었다. 

1분기 매출액은 1,896억원(QoQ 7%, YoY 10%), 영업이익은 348억원(QoQ 43%, YoY 6%)으로 추정

했는데,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기압 기반 Premium 전기밥솥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남아 중심의 수출 성과도 양호할 것이다. 렌탈 사업에서는 

공기청정기의 실적 기여가 확대되고, 정수기 비수기에 따라 효율적 비용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해 1분기 Earnings Surprise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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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실적 전망 (단위: 억원) 

 
1Q15 2Q15 3Q15 4Q15E 1Q16E 2Q16E 3Q16E 4Q16E 2015E YoY 2016E YoY 2017E YoY 

매출액 1,727 1,540 1,639 1,769 1,896 1,694 1,914 1,937 6,675 17.8% 7,441 11.5% 8,129 9.3% 

 가전 사업 1,385 1,178 1,251 1,363 1,484 1,261 1,461 1,470 5,176 16.1% 5,677 9.7% 6,129 8.0% 

   IH 압력밥솥 885 732 768 860 944 780 973 941 3,244 7.4% 3,638 12.2% 4,046 11.2% 

   열판압력밥솥 306 269 290 303 372 312 315 355 1,168 73.0% 1,354 16.0% 1,469 8.5% 

   전기보온밥솥 102 106 102 113 102 95 99 106 423 3.9% 403 -4.9% 329 -18.4% 

   기타(밥솥 외) 92 72 91 86 67 73 74 67 341 21.7% 282 -17.4% 286 1.4% 

 렌탈 사업 343 362 389 406 412 433 452 467 1,499 25.3% 1,764 17.6% 2,000 13.4% 

영업이익 329 217 189 243 348 242 254 285 978 24.5% 1,129 15.5% 1,256 11.2% 

 가전 사업 271 207 170 177 276 217 226 190 824 26.5% 908 10.2% 1,007 10.9% 

 렌탈 사업 58 10 19 66 73 25 28 95 154 10.2% 221 43.6% 249 12.6% 

영업이익률 19.0% 14.1% 11.5% 13.8% 18.4% 14.3% 13.3% 14.7% 14.7% 0.8%p 15.2% 0.5%p 15.4% 0.3%p 

자료: 쿠쿠전자, 키움증권 

 

쿠쿠전자 실적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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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쿠쿠전자,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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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ation  

목표주가 32만원 유지 

쿠쿠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32만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6년 EPS 10,213원 기준으로 PER 30배에 해당한다.  

Valuation Premium의 근거는 중국 및 렌탈 사업에 기반한 높은 성장성, 가전과 렌탈 사업의 우수한 

수익성, 내수 전기밥솥 시장의 절대적 지위, 우수한 재무구조와 현금창출력 등을 통해 정당화된다.  

 

차별적인 이익 성장률 예상 

올해 EPS 증가율은 26%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차별

적인 이익 성장률이 될 것이다.  

현재 주가는 2016년 EPS 기준으로 PER 23배다. 다만, 동사는 자기주식을 16.4%나 보유하고 있고, 

만약 이를 제외한 유동주식수만 고려해 PER을 산출한다면 19배 수준에 해당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 영향 미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불똥이 동사에게 튀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

며, 지금까지 거론한 펀더멘털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동사 개성법인은 2014년 매출액 22억원, 당기순이익 9천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

출액 22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실현했다. 자본총계는 11억원에 불과하다. 

  

개성법인은 저가인 전기보온밥솥만 생산한다. 전기보온밥솥은 전사 매출액 중 5%를 차지하며, 영업이

익 비중은 2%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및 중국 공장을 통해 대체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고가인 IH압력밥솥은 국내 양산 공장, Mid-range급인 열판압력밥솥은 중국 청도 법인에서 생

산을 담당한다.  

개성법인은 2008년에 설립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된 상태이며, 일부 원자재에 대한 손실

이 예상되지만 경협보험 보상으로 상쇄 가능할 것이다.   

 

Zojirushi 주가와 큰 괴리 

쿠쿠전자는 일본 Zojirushi와 비교된다. Zojirushi가 코끼리밥솥으로 상징되는 1세대 원조라면 쿠쿠전

자는 2세대 대표주자로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개척을 주도하고 있다. 쿠쿠전자는 렌탈 사업을 보

유하고 있어 잠재 성장성이 더욱 높다. Zojirushi는 2013년까지 침체기를 겪다가 엔화 약세 및 중국인 

일본 관광객 효과에 기반해 턴어라운드를 이루었다.  

  

Zojirushi는 2015회계년도(14/11~15/11)에 매출액 898억엔, 영업이익 102억엔, 순이익은 63억엔을 기록

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영업이익은 쿠쿠전자와 유사하고, 순이익은 쿠쿠전자의 74% 수준에 해당한다. 

Zojirushi 주가는 올해 예상 EPS 대비 PER 1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가 추이는 괴리가 크다. Zojirushi 주가는 2014년에 비해 4배나 급등한 반면, 쿠쿠전자 주가는 2014년 상

장 당시 주가로 되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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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jirushi 매출액 추이  Zojirushi 영업이익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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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jirushi와 쿠쿠전자 주가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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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키움증권 

주: 쿠쿠전자 상장 시점 주가를 100%로 환산 

 

우량한 재무구조와 현금창출력 

우량한 재무구조와 현금창출력은 신규 사업 및 해외 시장 진출 등 잠재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주당 배당금은 2013년 1,200원, 2014년 1,500원에 이어 2015년에는 1,700~1,800원 수준에서 결정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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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대차대조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12월 결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매출액 5,088 5,667 6,675 7,441 8,129  유동자산 2,661 2,977 3,408 4,398 5,492 

매출원가 3,024 3,266 3,744 4,204 4,611    현금및현금성자산 479 489 478 1,169 1,942 

매출총이익 2,064 2,401 2,931 3,236 3,518    유동금융자산 1,058 1,220 1,305 1,448 1,592 

판매비및일반관리비 1,379 1,615 1,953 2,107 2,262    매출채권및유동채권 602 716 757 829 911 

영업이익(보고) 685 786 978 1,129 1,256    재고자산 522 551 662 725 797 

영업이익(핵심) 685 786 978 1,129 1,256    기타유동비금융자산 0 0 208 227 250 

영업외손익 56 394 57 153 167  비유동자산 1,898 2,557 2,925 3,075 3,244 

  이자수익 52 56 57 79 8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5 169 81 88 97 

  배당금수익 1 1 4 7 7    투자자산 828 1,151 1,203 1,344 1,490 

  외환이익 10 10 24 0 0    유형자산 897 1,199 1,453 1,442 1,442 

  이자비용 0 0 0 1 1    무형자산 29 38 49 48 47 

  외환손실 10 5 49 0 0    기타비유동자산 0 0 140 153 169 

  관계기업지분법손익 51 390 62 68 74  자산총계 4,559 5,533 6,334 7,473 8,737 

  투자및기타자산처분손익 -51 -50 -37 0 0  유동부채 745 845 953 1,040 1,140 

  금융상품평가및기타금융이익 2 4 -1 0 0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491 536 350 383 421 

  기타 -1 -11 -2 0 0    단기차입금 19 30 40 40 40 

법인세차감전이익 740 1,180 1,035 1,283 1,423    유동성장기차입금 0 0 0 0 0 

  법인세비용 166 273 246 291 324    기타유동부채 235 279 563 617 678 

  유효법인세율 (%) 22.4% 23.1% 23.8% 22.7% 22.8%  비유동부채 222 279 277 337 403 

당기순이익 574 907 789 991 1,099    장기매입채무및비유동채무 19 24 0 0 0 

  지분법적용순이익(억원) 574 907 792 1,001 1,110    사채및장기차입금 0 0 0 1 1 

EBITDA 921 1,070 1,212 1,339 1,464    기타비유동부채 203 256 276 337 402 

현금순이익(Cash Earnings) 811 1,191 1,023 1,201 1,308  부채총계 967 1,124 1,230 1,378 1,543 

수정당기순이익 612 943 818 991 1,099    자본금 49 49 49 49 49 

증감율(%, YoY)         주식발행초과금 605 605 605 605 605 

  매출액 51.3 11.4 17.8 11.5 9.3    이익잉여금 3,711 4,490 5,159 6,160 7,270 

  영업이익(보고) 47.4 14.8 24.5 15.5 11.2    기타자본 -773 -734 -714 -714 -714 

  영업이익(핵심) 47.4 14.8 24.5 15.5 11.2  지배주주지분자본총계 3,592 4,410 5,099 6,100 7,210 

   EBITDA 80.5 16.1 13.3 10.5 9.4  비지배지분자본총계 0 0 5 -5 -16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47.8 58.0 -12.7 26.4 10.9  자본총계 3,592 4,410 5,104 6,095 7,194 

   EPS 6.5 58.0 -12.7 26.4 10.9  순차입금 -1,517 -1,680 -1,742 -2,576 -3,494 

  수정순이익 115.2 54.0 -13.2 21.1 10.9  총차입금 19 30 40 41 41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12월 결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영업활동현금흐름 280 538 747 1,190 1,288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740 1,180 789 991 1,099    EPS 5,859 9,255 8,080 10,213 11,322 

  감가상각비 235 283 233 208 207    BPS 36,641 44,981 52,013 62,225 73,547 

  무형자산상각비 1 1 1 1 1    주당EBITDA 9,397 10,912 12,362 13,657 14,938 

  외환손익 0 -4 25 0 0    CFPS 8,273 12,152 10,433 12,249 13,338 

  자산처분손익 51 71 37 0 0    DPS 1,200 1,500 1,700 1,800 2,000 

  지분법손익 -51 -390 -62 -68 -74  주가배수(배)           

영업활동자산부채 증감 -642 -638 -196 -75 -86    PER na 19.2 28.8 22.8 20.5 

기타 -54 36 -80 133 140    PBR na 4.0 4.5 3.7 3.2 

투자활동현금흐름 -442 -535 -666 -420 -432    EV/EBITDA na 14.7 17.4 15.7 14.4 

  투자자산의 처분 -397 -323 -252 -209 -209    PCFR na 14.6 30.7 26.1 24.0 

  유형자산의 처분 11 9 0 0 0  수익성(%)      

  유형자산의 취득 -42 -191 -208 -198 -207    영업이익률(보고) 13.5 13.9 14.7 15.2 15.4 

  무형자산의 처분 1 -16 0 0 0    영업이익률(핵심) 13.5 13.9 14.7 15.2 15.4 

  기타 -16 -14 -207 -13 -15    EBITDA margin 18.1 18.9 18.2 18.0 18.0 

재무활동현금흐름 -36 6 -92 -78 -82    순이익률 11.3 16.0 11.8 13.3 13.5 

  단기차입금의 증가 49 47 11 0 0    자기자본이익률(ROE) 16.4 22.7 16.6 17.7 16.5 

  장기차입금의 증가 7 9 0 0 0    투하자본이익률(ROIC) 39.6 36.8 36.1 37.5 40.4 

  자본의 증가 0 0 0 0 0  안정성(%)           

  배당금지급 -92 -98 -123 -139 -148    부채비율 26.9 25.5 24.1 22.6 21.4 

  기타 0 47 21 61 65    순차입금비율 -42.2 -38.1 -34.1 -42.3 -48.6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199 10 -11 691 773    이자보상배율(배) 3,573.8 2,763.0 1,989.6 1,404.7 1,562.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678 479 489 478 1,169  활동성(배)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79 489 478 1,169 1,942    매출채권회전율 9.2 8.6 9.1 9.4 9.3 

Gross Cash Flow 922 1,176 943 1,265 1,374    재고자산회전율 9.9 10.6 11.0 10.7 10.7 

Op Free Cash Flow 85 43 576 809 885    매입채무회전율 11.4 11.0 15.1 20.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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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변동내역 목표주가 추이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쿠쿠전자 2014/09/15 BUY(Initiate) 270,000원 

(192400) 2014/10/13 BUY(Maintain) 270,000원 

 2014/10/16 BUY(Maintain) 270,000원 

 2014/10/21 BUY(Maintain) 270,000원 

 2014/11/28 BUY(Maintain) 270,000원 

 2015/01/19 BUY(Maintain) 270,000원 

 2015/03/09 BUY(Maintain) 270,000원 

 2015/04/03 BUY(Maintain) 270,000원 

 2015/04/13 BUY(Maintain) 270,000원 

 2015/05/14 BUY(Maintain) 270,000원 

 2015/05/27 BUY(Maintain) 270,000원 

 2015/05/29 BUY(Maintain) 300,000원 

 2015/06/23 BUY(Maintain) 300,000원 

 2015/06/29 BUY(Maintain) 300,000원 

 2015/07/09 BUY(Maintain) 300,000원 

 2015/08/26 BUY(Maintain) 300,000원 

 2015/08/28 BUY(Maintain) 350,000원 

 2015/10/07 BUY(Maintain) 350,000원 

 2015/11/03 BUY(Maintain) 350,000원 

 2015/11/26 BUY(Maintain) 320,000원 

 2016/01/13 BUY(Maintain) 320,000원 

 2016/03/07 BUY(Maintain) 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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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시장대비 +10 ~ +20% 주가 상승 예상 

시장대비 +10 ~ -10% 주가 변동 예상 

시장대비 -10 ~ -20% 주가 하락 예상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시장대비 +10 ~ -10% 변동 예상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5/1/1~2015/12/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78 93.19% 

중립 13 6.81% 

매도 0 0.00% 

 


